
이제 시작이다. 전북지역 문화예술이 달라져야한다 !
: 미투 가해자 극단대표 판결에 부쳐

 
지난 2018년 2월 26일, 피해자는 8년전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#Me Too 말하기를 하였다. 
비록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 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
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기를 냈고, 지금껏 성폭력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당하며 침묵할 수밖
에 없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. 또한 그녀의 용기는 전북지역의 다양한 곳에 존
재해 온 성폭력들을 드러나게 하였고, 올 한해 동 안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되어 ‘가해자는 
감옥으로, 피해자는 일상’으로의 구호를 끝임 없이 외쳐왔다.

이로써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북지역 첫 미투 가해자인 최OO에게  "직업적
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관계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 
추행하였고,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“징역 1년 6개월의 
법정구속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, 아동·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
업제한을 판결함으로써 정당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였다. 그러나 그가 저지른 
범죄의 죄질과 상습성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너무도 아쉽다.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견
뎌야 했을 끔찍한 시간들과 지금도 겪어야 하는 2차 피해의 현실이 참혹하기 때문이다. 성폭
력 사건의 해결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. 앞으로도 우리가 공존하
는 이 곳이 성 평등한 사회질서가 구현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이 이
어지길 기대해 본다. 

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. 
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#Me Too 말하기를 통해 피해의 고통을 직면하고 가부
장적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견디며 연대하고 싸워낸 피해자들의 용기와 힘을 기억할 것이다. 
또한 2차 피해가 지역사회 안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.  
향후 가해자들의 처벌 과정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며 합당한 처벌 촉구와 성폭력을 근절하
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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